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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 (나)에서 말한 ‘새로운 연대 개념’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살려 바람직한 공동체
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다)를 활용하여 ㉡의 입장에서 ㉠에 대해 서술하시오.(1200자, 100점)

(가) 사람들은 사회 응집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때 각자의 개성

은 은폐되거나 사라지고,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단순한 집합적 생명체가 된다. 그렇게 뭉친 사회적 구

성원들은 마치 무기체의 분자들처럼 개성을 유보할 때만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대를 

㉠기계적 연대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분업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연대가 있다. 기계적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분업에 의한 유기적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호혜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계적 연대는 개인이 집단에 일방적으로 흡수될 때에만 가능하지만, 유기적 연대는 각 개

인이 고유한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회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호혜적 

공존을 바탕으로 한 연대가 절실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연대를 통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응집이 가

능해지기 때문이다.

(나) 기원전 877년에 즉위한 중국 주나라의 여왕(厲王)은 이권에 강한 집착과 탐욕을 보였다. 주위 충고에

도 아랑곳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백성들은 왕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왕은 사람들을 시켜 자신을 비방

하는 백성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심지어 누군가 왕을 비방했다 하여 감시자들이 그를 지목하면 잡아다 죽이기

도 했다. 백성의 비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여왕은 더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했는데, 백성들

은 이제 감히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비방을 잠

재운 여왕은 기분이 좋아 충직한 신하인 소공에게 자신이 백성의 거친 입을 막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에 소공은 다음과 같은 말을 간곡하게 건네면서 진정한 소통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말을 못 하게 억지로 막은 것에 불과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기란 물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큰 것처럼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물을 다스

리는 자는 물길을 터서 흐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이끌어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

연의 원리에 빗대 백성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다)

저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어

마른 쑥풀 향기 속으로

툭 튀어오르는 메뚜기에게도

삶의 속도는 있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허리를 휘이청 하며

온몸으로 그 무게와 속도를 받아낸다.

어느 해 가을인들 온통

들리는 것 천지 아니었으랴

바람에 불려가는 저 잎새 끝에도 온기는 남아 있어

생명의 물기 한 점 흐르고 있어

나는 낡은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 나희덕, <흔들리는 것들>


